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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erceptions of pickleball among accredited individuals working 
within the pickleball industry in South Korea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Grounded in the 
theory Diffusion of Innov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usion stage of pickleball as an emerging sport 
and identifies its current position and perceived attributes within the South Korean market. Moreover, this 
study seeks to generate meaningful insights that can support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pickleball, 
while also highlighting its suitability as a lifetime sport.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ho 
are actively involved in pickleball and possess direct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sport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both the explicit and underlying perceptions of pickleball. In doing so, it provides 
a grounded understanding of how the sport is interpreted, socially accepted, and positioned within the local 
sporting landscape. From the results, five overarching themes were identified, revealing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viewing pickleball as an accessible and sustainable lifetime sport.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ublic health and sport industry of South Korea by providing empirical insight to 
developing emerging sports such as pickleball, and adds value to the understanding of lifetim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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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피클볼은 1965년에 미국 Washington 주에

서 Joel Pritchard, Bill Bell and Barney 
McCallum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을 찾다가 탄생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

게 성장하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고(Greiner, 
2019), 또한 호주 및 아시아 지역에서도 피클

볼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여가 활동으로 평

가되고 있다 (Chen et al., 2021; Larkin, 
202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피클볼 동호인 수

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여성 피클볼 동호인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옥, 2025). 대한

피클볼협회에 의하면 전국 클럽 현황은, 2026
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9개, 경인권 36개, 
강원권 9개, 충청권 28개, 전라도 8개, 경상권 

47개, 제주도권 3개로 총 150개의 클럽이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당시 국내

에서 활동 중인 동호인 지역은 고양시, 광주시, 
거창군 등 3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 7년이 지난 현재에는 다

양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지역 기반 또는 연령

대 기반의 동호회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피클볼이라는 뉴스포

츠 종목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임우택(2001)에 따르면, 뉴스포츠는 아직 명

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기
존의 전통 스포츠와는 다른 형태로 개발되었거

나 재구성된 스포츠로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과 장비가 단순화된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라고 하였다. 한국뉴스포츠협회

에 따르면 게이트볼, 컬링, 디스크골프, 티볼 

등의 종목들이 대표적인 뉴스포츠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클볼 또한 테니스, 배드

민턴, 탁구의 요소를 결합한 스포츠로, 단순화

된 규칙과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

대의 참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Firouzbakht et al., 2025). 피클볼은 비교적 작

은 패들과 코트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테니

스에 비해 움직임이 적고 공의 속도 또한 느린 

편이다(Vitale & Liu, 2020). 이러한 낮은 신체

적 부담으로 인해 사전 훈련 없이도 쉽게 입문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학교 체육 및 생활 

체육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높은 접근성을 지닌 종목으로 피클

볼은 은퇴자들에게 풍요로운 여가활동이 될 수 

있다(Ryu et al., 2018).
피클볼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클볼은 

사회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Lee et al., 2025), 특히 진입장벽이 낮

은 뉴스포츠로서 중·노년층의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여가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명기, 이경은, 허진무, 2025).
국외 연구의 경우, 피클볼 참여 경험과 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으며(Casper et al., 2023; Casper et al., 
2024; Stroesser et al., 2024; Webber et al., 
2023), 이와 함께 부상 위험과 같은 신체적 측

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Greiner, 2019; Owoeye et al., 2025; 
Prayudho et al., 2024).
반면, 국내에서는 피클볼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스포츠라는 점에서 연구의 축적이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까지는 참

여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

었으며(김지훈 & 김로빈, 2021; 박광호 & 조
은영, 2020; 임수아, 이록빛, & 허진무, 2022), 
교육 보급 및 확산을 다룬 질적 연구 또한 일

부 이루어지고 있다(강소정, 이상희, & 허진무, 
2024; 손유민, 2011; 정용문 & 김종원, 2025).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피클볼의 참여, 건강 

효과, 그리고 일부 제약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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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왔으나, 사회적 인식이나 뉴스포츠의 확

산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피클볼은 다양한 

장점과 잠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평생스포츠로서의 개념적 정립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새로운 스포츠의 확산과 정착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사회가 해당 스포츠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Rogers 
(2003)의 혁신확산이론은 사회에서 혁신이 어

떻게 전파되고 수용되는지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서는 현재 피클볼의 인지도 수준과 해당 종목

이 어떠한 인식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

고 이러한 뉴스포츠의 수용이 어느 단계에 이

르렀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피클

볼이 현대 혁신 스포츠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Rogers(1995)은 혁신을 개인, 집단 또는 조

직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는 아이디어, 관행 또

는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확산(diffusion)
은 혁신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커뮤니케

이션 채널을 통해 사회 체계의 구성원들 사이

로 전달되는 사회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Rogers, 2003). 이러한 관점은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 사회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인식

되고 수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클볼이

라는 종목이 현재 국내 스포츠 시장 내에서 어

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어떠한 맥락 속에서 확

산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피클볼 산업 

종사자들의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Rogers(2003) 는 혁신의 확산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진행되는 채택 곡선(rate of adoption 
over time)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혁신 채택자는 채택 시기에 따라 혁신가

(innovators),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 초
기 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 지각 수용자(laggards)로 구분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Rogers는 혁신이 사회 내에

서 확산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개인이 혁신을 

수용하게 되는 의사결정 과정에도 주목하였다. 
그는 혁신 의사결정 과정(innovation-decision 
process)을 통해 개인이 혁신에 대한 지식

(knowledge)을 습득하고, 설득(persuasion), 결
정(decision), 실행(implementation), 확인

(confirmation)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

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지식 단계에서는 혁신에 대한 인지

와 기본적인 정보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형성

되며, 특히 설득 단계에서는 해당 종목 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Rogers는 이를 설

명하기 위해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시험 
가능성(trialability), 관찰 가능성(observability)
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결정 단계에서는 채택(adoption) 또는 거부

(rejection)를 선택하게 되며,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로 해당 종목을 사용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혁신의 채택 여부와 확산 속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Tornatzky & Klein, 1982).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피클볼이 지닌 특성과 국내 확산 과정을 탐색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종목이 국내 스포

츠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수용되

고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의미

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피클볼 산업 종사자들은 

피클볼의 도입과 확산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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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피클볼 산업 종사자들은 피클볼

의 특성과 참여 경험, 그리고 국내 스포츠 환

경 속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피클볼은 평생스포츠로서 어떠

한 적합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 피클볼 산업 종사자의 인식

을 통해 피클볼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질
적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피클볼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과 눈

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연

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Patton, 2015).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 피클볼 대회에 선수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경기 

참여 경험을 통해 종목의 특성과 참여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집단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외 피클볼 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확보하기 위하여 클럽 운영자, 선수 경

험자, 협회 관계자, 지도자 등 종목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자를 포함하였다. 특히 

피클볼이 미국에서 도입된 종목이라는 점에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참여자들은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 피클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피클볼의 단순 참여 경험을 넘어, 교육, 운영, 
행정 등 종목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내 피클볼의 도입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과 확산 양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참

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피클볼의 사회

적 인식과 확산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종목이 국내에 도입된 시점부

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참

여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

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10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는 남성 

5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8세
에서 47세까지 분포하였다. 피클볼 참여 경력

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나타

났으며, 전반적으로 중·장기 참여 경험을 보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참여자 구성은 국내 피클볼의 도

입 과정, 참여 구조, 확산 양상, 그리고 제도적·
사회적 인식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풍부 집단(information-rich 
cases)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Patton,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내 피클볼의 

현재 위치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적절한 정보 제공자로 판단된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피클볼 참여 경험과 

국내 피클볼 산업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생생하

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활용

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목적과 협조를 참여자

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면담 일정과 방

식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였다. 자료수

집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4개
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0명의 연구참여

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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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No. 성별 연령
참여연차

(년) 
종목 관련 경력사항

A 남 32 10 외부 강사 

B 여 47 9 협회 이사

C 남 28 8 클럽팀 운영

D 여 37 8 오픈부 선수 

E 남 36 9 피클볼 대학 강의

F 남 31 7 외부 강사 

G 여 28 2 협회 간사 

H 여 33 8 협회 이사

I 남 29 3 오픈부 선수  

J 여 36 5 피클볼 대학 강의

 
연구자는 피클볼 참여 경험과 국내 인지도 

관련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연구참여자들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경

험과 생각을 진술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대면 면담으로 약 40분에서 1시간 정

도 진행하였다. 면담 문항은 연구 목적에 따라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질문의 적절성과 명확성

을 검토하기 위해 파일럿 면담(pilot interview)
을 선행한 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 전에는 

참여자의 최근 피클볼 활동 경험과 근황에 대

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클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피클볼에 대한 첫인상과 

이미지’, ‘참여 과정에서 느낀 변화와 진입장

벽’, ‘피클볼의 장점과 한계’, ‘국내 피클볼 시

장에 대한 평가’, ‘한국 스포츠 환경 내에서 피

클볼의 위치와 성장 가능성’ 등과 같은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

자들이 피클볼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보다 구

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피클볼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

라 피클볼의 현황을 탐색하고, 피클볼이 우리

나라 스포츠 환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평생스포츠로서의 적합성을 갖는지를 살펴보

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

여자들이 경험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그 안에 내재된 의미 구조를 밝히는 

데 의의를 둔다(이근호, 201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면담 녹음 자료

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전사하였으며,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과 맥락을 최대한 유지하

고자 하였다. 이후 자료 분석은 Giorgi (2009)
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의 4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전체적 이해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

의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전사자료

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피클볼 참여 경험과 국

내 피클볼 산업에 대한 인식 전반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둘째, 의미 단위 구분 단계에서는 전사자료

를 다시 검토하면서 경험의 흐름이 변화하거나 

의미가 전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의미 단위

(meaning unit)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

자가 피클볼의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진술과 동시에 시설 부족을 지적하는 진술은 

서로 다른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

해 피클볼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구체

적으로 분리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의미 변환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일상

적 언어로 표현된 진술을 학문적 용어로 재구

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원

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경험이 

이론적·개념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주의 깊

게 재구성하였다.
넷째, 구조 통합 단계에서는 변환된 의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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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들을 상호 비교 및 통합하여 공통된 의미를 

중심으로 주제와 하위주제로 조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단순한 주제 범주의 도출

에 그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lived 
experience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 구조를 해석

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Giorgi (1985)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은 개별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진술로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통해 피클볼의 인지도, 
도입 과정, 참여 특성, 그리고 국내 스포츠 환

경 내에서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도출하고자 하

였다. 

4.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본 연구는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윤리를 준

수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No. 
7001988-202601-HR-3047-01). 연구참여자

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자발적

으로 모집되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료 활용 방식, 그리고 연구 참

여에 따른 보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 처리하

였으며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

록 관리하였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민감한 내

용이 포함될 경우,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구

한 후 기록 및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가 

갖는 활용 범위와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참

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

한 보상으로는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프티

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 (1994)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준거기

준을 적용하였다. 먼저, 자료의 신빙성

(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분석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또
한 연구자의 해석이 참여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구체적으

로, 스포츠 관련 전공 교수 1인과 박사 학위 

소지자 1인의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와 해석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자료 해석의 신뢰성과 연구 결과의 타

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피클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피클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

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피

클볼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뉴스포츠인 피클볼의 적

응 가능성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합성을 분석하

고,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

하며, 나아가 피클볼이 평생스포츠로서 어떠한 

적합성을 가지며,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결과는 총 10명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자 하여 참여자로부터 도출된 현재 

국내 피클볼 산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피클볼을 단순한 뉴스포츠로 인식

하기보다는, 낮은 심리적·신체적 부담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세대 간 교류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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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밀착형 스포츠로 경

험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체육시설 활용 가능

성과 국내 스포츠 환경과의 적합성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종목으로 의미화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피클볼이 국내에서 

평생스포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본질적 구조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클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내부적 

인식과 외부적 조건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각 분류 내에서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가 도

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1. 초기 인식

피클볼에 대한 초기 인식은 참여자들이 해당 

종목을 처음 접하는 순간 형성된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인지적·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
는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낯섦과 호기심 속에

서 형성된 첫인상과 초기 평가를 반영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첫인상’과 ‘인지도’
의 두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피클볼에 대한 첫인상

피클볼을 처음 접하거나 해당 종목의 명칭을 

처음 들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초기 

인식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피클볼’이라는 명칭은 기존 스포츠 종

목과 비교했을 때 다소 생소하게 인식되었으

며, 전통적인 스포츠라기보다는 뉴스포츠 종목

이나 놀이 수준의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인식과는 달리, 
피클볼은 직관적인 재미와 흥미 요소를 지닌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며, 참여자들은 해당 종목

에 대해 긍정적인 호기심과 흥미를 함께 느끼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류 주요 범주 하위 범주

내부적 
인식

초기 인식

피클볼에 대한 첫인상

인지도

낮은 
진입장벽 

짧은 학습 시간

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함

쉽게 느껴지는 요소들

가족·노인 
친화적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노인 친화적 특성

외부적 
조건 

기존 시설을 
통한 구조적 

기반

기존 학교·지역 체육시설

라켓스포츠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시설 활용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국내 피클볼 시장의 현황

초기 확산 단계

국내 적합성

표 2. 주요 범주 및 하위 범주

“사실 처음에는 정말 처음 들어본 이름이

어서 그 피클볼이라는 단어만 듣고 그 인상

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피자, 피클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조금 귀엽긴 한데 이렇

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 연구 참여자 H

“처음에 진짜 피클볼이라고 하면 먹는 피

클? 이라고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접근을 스

포츠로 접근하기보단, 약간 놀이나 뉴스포츠 

약간 게임의 그런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

을 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 연구 참여자 D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

면, 피클볼은 초기에는 생소하고 비전형적인 

종목으로 인식되었으나, 동시에 직관적인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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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처음에는 사람들

이 진지한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

로 참여해보고 진지하게 임하는 참여자들도 있

었다. 

2) 인지도

피클볼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연구참

여자들을 통해, 주변인 및 국내 일반 대중의 

인지도 수준과 피클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형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피클볼의 인지도와 사회적 인식 수준을 탐색하

고자 하였다.

“그때 처음 들었을 때가 2016년도에는 제

가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테니스나 

탁구나 배드민턴과 같은 유사하다는 느낌은 

전혀 못 느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복지관에

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활동을 했던 거라 아

무래도 실버스포츠 쪽으로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 참여자 A

“완전 피클볼이 초기일 때 50대, 60대 분

들이 대부분의 참여자로 인식되었는데, 이제

는 국내 피클볼 산업도 복식뿐만이 아니라 

단식도 생겨나면서 젊은 20대, 30대 참여자

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느껴요. 프로를 

꿈꾸는 젊은이들도 많고 국내에서도 피클볼

을 위해 유학도 가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 인지도는 피클볼을 좋아하고 치는 사

람들은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요” - 연구 참여자 D

“처음부터 피클볼은 인식이라는 게 없었

기 때문에 아예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은 그

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말고.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던 친구들은 그거는 테니스의 

아류다, 아직 그거는 스포츠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C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한국에서는 피

클볼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거나, 터줏대감

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직까

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
연구 참여자 I

위 개별 심층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
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피클볼의 인지도는 처

음에는 노인 스포츠 이미지가 강했다고 진술하

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회를 중심으로 연령

대가 세분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20대와 같

은 젊은 선수들이 등장하여 프로 선수를 지향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클볼은 국내에서 여전히 전반적인 인

지도 수준이 낮은 종목으로 나타났으며, 대중

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피클볼은 현재 개

척자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

성된 종목으로 나타났다. 

2. 낮은 진입 장벽

피클볼을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참

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피클볼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었다. 참여

자들은 피클볼의 장점으로 접근성과 참여 용이

성을 강조하며,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

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진술하였

다. 아울러 피클볼이 단순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종목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다른 라켓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배드민

턴이나 테니스의 경우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게임을 운영하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피클볼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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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피클볼은 하루 정도의 간단한 설명과 경험만으

로도 실제 경기를 하고 기본적인 플레이가 가

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특성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

명하였다.

“진입 장벽은 지금까지 봤을 때 진짜로 

피클볼의 특징 중의 특징인데, 특히 여성이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루 만에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시도해 보고 경

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 설명했을 

때 바로 경기 진행이 된다는 거에 진입 장벽

이 정말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니스는 

진짜 이거 스트로크 하나만 하는 데도 진짜 

몇 개월이 걸리고 시합을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히 여성,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운동

이나 스포츠에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쉽

게 설명 듣고 따라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

도 게임이 된다는 거가 되게 진입 장벽이 낮

다고 생각해요” - 연구 참여자 B

“피클볼도 레벨에 따라서 되게 게임의 형

태도 다르고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처

음 입문을 해서 게임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른 라켓 운동에 비해서 월등히 짧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연구 참여자 H

“뭔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쉬워

요. 채도 길지가 않고 짧고, 그리고 공도 막 

이렇게 높게 튀는 것도 아니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테니스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공을 컨트롤해서 네트를 넘기는 게 

어렵고 그 코트 안으로 집어넣는 게 어려운

데 피클볼은 그런 거에 있어서 쉬우니까 다

른 종목에 비해서 엄청 빨리 할 수 있겠다,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점

점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F

이와 같이 피클볼은 배우기 쉽고 빠르게 게

임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점이 종목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참여

자들은 피클볼의 짧은 학습 시간을 단순한 기

술 습득의 용이성이 아닌, 스포츠 참여 과정에

서 느껴지는 심리적 부담 감소와 초기 자신감 

형성 경험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는 

Rogers(2003)가 제시한 참여 의도 특성 중 ‘복
잡성(complexity)’이 낮게 인식될수록 수용 가

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연결된다. 또한 피

클볼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종목

으로, 이러한 낮은 진입 장벽이 참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들은 이러한 특성이 동시에 양

면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술하였

다. 즉, 초기에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운동이

라는 점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피클볼을 스포츠로 인식하지 

않거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클볼은 입문 단계에서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높은 수준의 경기나 ‘오픈

부’와 같은 경쟁 수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시간 투자와 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초기 참여는 용이하지만, 숙련 수

준이 높아질수록 또 다른 수준의 경기 환경이 

형성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3. 가족 · 노인 친화적

1)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본 연구에서 나타난 피클볼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라는 점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피클볼이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을 포함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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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진술

하였다. 이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손녀,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 통합

적 스포츠로서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모두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함

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나 아니면 가

족끼리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많지가 않

은데,  피클볼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피클볼이 만들

어진 것도 골프 여행을 떠난 가족들이 이제 

모두가 함께 골프를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서 소외된 가족들한테 즐기라고 만들어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랑도 맞

게 원하면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 - 연구 참여자 H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라든지 이런 것들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여성, 어
린이 이런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점

은 사실 그 가족 누구나 엄마, 아빠나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세대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같

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인천에 지금 송도 피클볼 클럽에는 가족 단

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

에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실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인

상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C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살펴보면, 피클

볼은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가족 단위로 참

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에서는 

‘가족 리그’나 ‘가족 중심 클럽’이 형성될 정도

로 실제 생활 속에서 가족 단위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피

클볼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참여

자들은 피클볼을 단순한 운동 종목이 아닌 세

대 간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매개

적 활동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과 수

행 수준의 차이로 인해 함께 참여하기 어려웠

던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스포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피클볼이 가족 

공동체의 유대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

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노인 친화적 특성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피클볼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노인 친화적인 스포츠로서의 특성

이 확인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피클볼은 

노인 스포츠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된 종목으로 

보고되어 왔으며(이승범, 2025; 이상희, 류정

수, 허진무, 2021),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다른 라켓 스포츠와 비교할 때 피클볼이 노인

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계속 겪고 있잖아

요. 나이 든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배드

민턴을 지금 치고 있는 노인분들이 아마 피

클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니스에서도 나이가 

점점 들고 뭔가 무릎이 아프고 팔꿈치가 아

프면 '내가 테니스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게 

되는 과정에서 피클볼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요." - 연구 참여자 F

참여자 F의 진술에서 나타나듯, 피클볼은 기

존 라켓 스포츠 경험을 보유한 노인들이 신체

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스포츠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피클볼은 단순히 

체력 소모가 적은 운동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기존 스포츠에서 경험하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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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다. 특히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지속하

기 어려워진 이후에도 기존의 스포츠 정체성을 

나중에라도 유지할 수 있 점에서, 피클볼은 ‘운
동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평생

스포츠 종목으로 의미화되고 있었다.

"노인분들끼리 칠 때는 또 그분들끼리 모

두가 70, 80대 노인들이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끼리 칠 때

는 그 수준에 맞는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고

요. 그래서 피클볼이 전 연령에게 가능하다

라는 이유를 그때 처음 받아들이게 됐어요." 
- 연구 참여자 E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
클볼은 신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장기간 참여가 가능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었

다. 이는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중·고령 참여자

들의 참여 양상과 경기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

찰하며 형성한 인식으로, 참여자의 신체 조건

과 수준에 따라 경기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피클볼

은 노인 친화적인 특성을 지닌 스포츠로 이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존 시설을 통한 구조적 기반

1) 기존 학교·지역 체육시설

피클볼은 별도의 시설 구축 없이 기존 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이 가능한 종목으로, 연
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환경적·구조적 조건이 종

목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과 지역 체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피클볼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목이 점차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학교 체육관

에서 공유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가 

개방을 하면서 조금 이제 종목 자체가 알려

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연구 참여자 A

“현재 초중고 학교에서 많이 지역 주민을 

위한 피클볼 수업이나 그런게 많더라고요...
근데 구민 체육관이나 문화센터나 아니면 

기존의 운동장을 확장하고 학교 체육관을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 편하게 올 수 있는 그

런 프로그램도 더 생기면 좋겠어요. ”
- 참여자 B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클볼은 

기존 학교 체육시설과 지역 체육 인프라를 활

용하여 확산되고 있는 종목으로 나타났다. 특
히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육 수업 및 방

과후 프로그램에 도입되면서 종목 인지도가 형

성되고 있으며,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확산되

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2) 라켓스포츠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시설 활용

피클볼은 앞선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타 라켓 스포츠와 비교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

으며, 이러한 종목적 특성은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사실 전용 구장이 아직 한국에서는 적긴 

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보급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배드민턴 코트랑 똑같다 보니까 

그냥 줄 하나 긋고 배드민턴 네트를 내린다

든지 이동이 가능한 포터블한 이동식 피클

볼 네트를 사용하면 또 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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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 연구 참여자 C

“국내에서는 실외 하드코트인 테니스장을 

많이 활용해서 피클볼장을 만들어서 대회도 

열고 해요.” -참여자 I

이러한 진술은 실제 운영 사례에서도 확인되

었다.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 피클볼 활동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4 코오롱 FnC 
헤드 피클볼 코리아 오픈>은 테니스장 활용, 
<2024 자연특별시 괴산 전국 동호인 피클볼 

대회>은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여 운영된 사

례가 있었다.
이처럼 피클볼은 현재 공존하는 지역 체육시

설이나 배드민턴장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종목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피클

볼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이

유 중 하나로, 배드민턴 코트와 동일한 규격을 

기반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전용 시설이 부

족한 상황에서도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피클볼을 지역사회

에 이미 구축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도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스

포츠로 경험하고 있었다.

5.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1) 국내 피클볼 시장의 현황 

현재 국내 피클볼 시장은 도입 초기와 비교

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느끼고 있었다. 초기 수백 명 단위에 머물렀던 

국내 참여 인구는 공식 피클볼 카페 회원수를 

보면 약 9,000 명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클럽 

수 또한 지역별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생

활체육 영역에서 점차 기반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참

여 인구,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었다.

“며칠 전에 한강 광나루인가 암사동 쪽에 

12코트 실외 거기도 갔다 왔는데 진짜 지역

구마다 그런 실내 체육관 실외에 피클볼장

이 점점 많이 생기고, 협회에서도 아마 내년

에는 대한체육회에 가입되는 종목으로 될 

것 같아요.” - 참여자 B

“피클볼에 인프라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피클볼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게 

몸소 체감됩니다. 송도에도 얼마 전에 크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도 피클

볼 전문시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피클볼

이 커졌다는 게 아닐까.” -참여자 I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참여 인구 역시 점진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기반 또한 형성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

났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국내 피클볼은 참여 

저변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제도화 과

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점차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초기 확산 단계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살

펴본 결과, 현재 피클볼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 확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피클볼의 사회적 위치는 국내 

사회에서의 제도화 수준, 대중적 인지도, 그리

고 정당성 확보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

의하였다(Rogers 2003; DiMaggio & Powell, 
1983).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 피클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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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

었다. 특히 2025년 공식 법인으로 승인된 대한

피클볼협회의 설립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언급

되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협회의 존재나 제

도화 수준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

라고 진술하였다.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회원 수가 갑자기 두 배 정도 늘었는데, 그 

전까지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는 않았던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F

“지금 단계는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한 단

계라고 생각해요. 시초이긴 하지만 조금씩 자

리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 참여자 B

한편, 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아직 공공 영역

보다는 민간 중심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다 폭넓은 확

산을 위해서는 공공 영역의 제도적 지원이 필

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사설로 만들어진 개인 사업체 중

심으로 피클볼장이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에

요. 피클볼이 더 전파되고 커지려면, 지역별 

공공기관들이 장소와 교육에 더 투자를 해

야 할거 같아요 ” - 참여자 D

피클볼은 최근 참여 인구 증가와 조직 기반 

형성 등 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참

여자들은 여전히 해당 종목이 초기 확산 단계

에 위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국내 적합성

연구참여자들은 피클볼이 국내 환경에서 한

국인들이 비교적 쉽게 즐기고 선호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중

시하는 문화적 특성과 비교해 볼 때, 골프와 

같이 장시간과 이동이 요구되는 종목에 비해 

피클볼은 도심 내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성격이 급하고, 골프같이 오래 걸리는 

스포츠보다 짧은 게임 플레이기 때문에 우

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 하고 좋아할거 같

습니다” -연구 참여자 G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을 빨리 

받아 드리는걸 좋아하잖아요. 최신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것 같아요. 러닝크루, 하이록스 

같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제 생각에는 결국 우리나라 사

람들은 SNS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인 것 같

아요. 피클볼도 최근에 SNS에서 조금씩 보

인다고들 주변에서 말하더라고요” -연구 참

여자 I

피클볼은 탁구나 배드민턴과 같이 한국인들

이 익숙하고 경쟁력을 보여온 라켓 스포츠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친숙성이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을거라고 의미화하고 있었다. 한
편, 최근 국내에서 러닝 크루와 같은 운동 기

반 커뮤니티 활동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

으면서 스포츠 참여율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피클볼 또한 향후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을 통해 확산되며, 국내에서 하나의 인기 종목

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을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장 

가능성은 단순한 시장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피클볼은 아직 완성된 스포

츠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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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 자
신들이 직접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

체적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국내 피클볼 산업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피클볼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내재된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참여자들이 피클볼을 어

떠한 스포츠로 경험하고 의미화하는지를 이해

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나 생

각을 탐색한 결과, ‘초기 인식’, ‘낮은 진입장

벽’, ‘가족·노인 친화적’, ‘기존 시설을 통한 구

조적 기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라는 다

섯 가지 핵심 주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Rogers(2003)가 제시한 혁신 확산 과정 단계들

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

국 사회에서의 피클볼은 국민들에게 ‘인지

(knowledge)’ 단계를 넘어 ‘설득(persuasion)’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 국내에서 피클볼이라는 종목은 혁신 

수용자 또는 초기 수용자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고, 대중들은 피클볼에 대한 인식을 만

들어 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 중 내부적인 인식들 ‘초기 

인식’, ‘낮은 진입장벽’과 ‘가족·노인 친화적’ 같
은 주제들이 피클볼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관적 인식들이며 피

클볼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알아가면서 

개인이 해당 종목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

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Rogers, 2003). 이어서, 외부적 조건들과 같은 

‘기존 시설을 통한 구조적 기반’, ‘지속적인 성

장 가능성’ 등은 확산의 혁신자들을 넘어서, 본
격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피클볼

이 향후 ‘결정(decision)’ 단계로 전환되어, 사
회적으로 수용(adoption)되거나 제한적으로 유

지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근접

해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피클볼이라는 뉴스포츠 종목은 현

재 참여자들을 통해 내부적 인식과 외부적 조

건을 형성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연구자들

이 의미화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

은 피클볼을 단순한 경쟁 스포츠로 인식하기보

다 접근성과 사회적 연결성, 그리고 지속 가능

한 참여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포츠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내부적 인식과 외부적 

조건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참여자

들이 피클볼을 국내 스포츠 환경 속에서 현실

적으로 수용하고 확장 가능한 평생스포츠로 의

미화하는 과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클볼이 단순한 뉴스포

츠를 넘어 평생스포츠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짧은 

학습 시간’, ‘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함’, ‘온 가

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노인 친화적 특성’
과 같은 요소들은 연령, 성별, 신체 능력에 관

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

며, 또한 장기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평생체육이라는 말은 1965년 미국체육학회

(AAHPERD)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으

며, 이후 여가교육 및 건강 증진의 맥락에서 

점차 확장되어 왔다. 평생체육은 특히 산업화

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여가 시간이 증가하

면서, 범죄, 도박, 약물 남용과 같은 사회병리

적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건전한 삶을 도모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박문환, 2003).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평생체육

은 점차 ‘평생스포츠(lifetime sports)’라는 개념

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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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애, 오수학(2000)은 신체활동이 단순한 

건강 유지 수단이 아니라, 재미와 기술 습득, 
그리고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때 건강과 체력은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평생스포츠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지속적인 동기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 

가치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상희 외(2021)의 연구에서

도 미국 노인들의 피클볼 참여와 경험을 통해 

해당 활동이 단순한 일차원적인 여가활동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사회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클볼 참

여는 노년기에도 성공적 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즉, 평생스포츠로서 적합한 종목이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스포츠가 평생에 걸쳐 지속 가능

한 것은 아니다. 접촉이나 충격이 큰 종목의 

경우 외상 및 과사용 부상의 위험이 높아 장기

적인 참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평

생스포츠로서의 적합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문환,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클볼은 낮은 신체적 부담, 비교적 안전한 

경기 환경,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 생애를 통

하여 참여하기에 적합성이 높은 종목으로 평가

될 수 있다.
특히 피클볼은 테니스보다 작은 코트, 간단

한 규칙과 짧은 학습 시간, 그리고 사회적 상

호작용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

으며(Vitale & Liu, 2020), 이러한 특성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를 가

능하게 한다(Ryu et al., 2018). 따라서 피클볼

은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으

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유대 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평생스포츠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 접근을 통해 국

내 피클볼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피클볼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총 다섯 가지의 상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초기 인식’, ‘낮은 진입장벽’, 
‘가족·노인 친화적’, ‘기존 시설을 통한 구조적 

기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국내 피클볼 산업의 확

산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
재 확산 단계에 있는 피클볼과 같은 뉴스포츠 

종목은 체계적인 협회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

보,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피클볼 산업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확산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보다 확

장된 이후, 단일 시점의 분석을 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종단적 연

구가 필요하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피클볼 산업

에서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선수 육성 체

계, 경쟁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경우 스타 선수

의 등장과 함께 국내 피클볼 참여 및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피클볼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전문

가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참여자나 비참여자의 인식이 충분히 반영

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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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피클볼 

산업에 대한 초기 단계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평생스포츠로서의 특성을 실증적으

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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